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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달력을 한 장 남기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마다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

봅니다. 2015년 우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나름 정상적인 활동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움도 있었고 변화의 시도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전략 체계를 수립한 일이나 민주화운동 이해에 대한 새로운 접

근, 해외 민주화운동사 정리 사업 착수 등은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

주화운동 기념관이 무산된 것은 못내 아쉬운 일입니다. 국회와 언론의 지

적과 비판도 감내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2016년에 다시 시작하는 정신으

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2016년은 더욱 어려운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전부

터 지속되던 일부 사업들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

니다. 직원들의 지혜와 노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

화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아가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을 접하면서 많은 회한을 갖게 됩니다. 무리한 국가권력을 

앞세운 통치력, 국민들과 동떨어진 정치 행위, 각계의 대결과 반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한숨과 걱정으로 지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합의 이행이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2016년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선거는 민주화운동의 계기이자 성과이기도 합

니다. 4·19혁명은 부정선거에 대한 반대에서 비롯되었고, 6·10민주항쟁은 

국민들의 대통령 직접 선출권을 가져왔습니다. 2016년에도 선거를 통해 

더 좋은 민주주의가 발현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은 1987년 6·10민주항쟁 30주년을 한 해 앞둔 해이기도 합니다. 

30년 전 오늘은 6·10민주항쟁을 예견하듯이 사회 곳곳에서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해였습니다.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투쟁이 직선제 

개헌과 민주주의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2016년을 6·10민주

항쟁 30주년을 준비하는 해로 삼을 것입니다.

『민주누리』 4호는 2016년 신년호입니다. 특집 주제는 ‘청년과 민주주의’

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매우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얘기는 청년실업, N포 세대 등 좌절과 비관의 목소리들입니다. 2016년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해가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

야 할 것입니다.

2016년은 원숭이해입니다. 남녀노소 다 좋아하고, 우리 인간과 유사한 

동물입니다. 지혜로운 동물이기도 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

의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하고 희망의 미래를 펼칠 수 있는 한 해가 되는 꿈

을 품어 봅니다. 

『민주누리』 4호를 준비해주신 기획위원들과 특집좌담과 미니인터뷰에 

참여해주신 청년들, 고귀한 옥고를 기탁해주신 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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